
추천할 때 ‘-(으)세요’와 ‘-아/어 주세요’ 중 어느 것을 쓰는 게 좋을까요? 

 

좋은 노래나 예쁜 카페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. 이렇게 좋은 정

보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한국어로 노래나 카페를 추

천해주는 날도 있겠죠? 그럴 때 한국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고민하신 분들도 계

실 겁니다. 

 ‘-(으)세요’와 ‘-아/어 주세요’, 이렇게 둘 중 어느 것을 쓸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

많지 않을까요?. ‘-(으)세요’가 짧고 좋지만 상대방에게는 약간 명령처럼 들려서 좀 

차가운 인상을 주지 않을까?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반면 ‘-아/어 주세요’는 

추천하는 것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부탁처럼 들릴 것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하지요. 

그렇습니다. ‘-아/어 주세요’는 말하는 사람(화자)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 주기를 

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언가를 추천하는 표현으로는 쓰기 

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때에는 ‘-아/어 보세요’를 쓰는 건 어떨까요? 여기에

서 쓰인 ‘-아/어 보다’에는 ‘시험 삼아 한번 해 보다’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. 또, 

어디까지나 제안하는 표현이므로 부탁과 같은 뉘앙스도 없고 ‘-(으)세요’보다 더 부

드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

만약 노래를 소개하고 싶다면 ‘이 노래 들어 보세요’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

문장에서 ‘노래’를 ‘카페’로 바꾸고 ‘들어’를 ‘가’로 바꿔서 ‘이 카페 가 보세요’라고 

쓴다면 카페를 추천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 

어떠셨나요? 오늘은 추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칼럼

이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연재를 마치겠습니

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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